
 

Nairobi | Reflection on February Recollection on Jubilee Materials by Busesa Community Uganda           March 5, 2025 | snd1.org 

경축년 자료에 대한 2 월 피정, 부세에사 우간다 

 

2025 년 2 월 24 일 화요일, 부세사 공동체 수녀들은 경축년 자료와 관련된 두 번째 피정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로즈 마리 쿠세메레르와 수녀님이 이 피정을 이끌었습니다. 수녀님은 흰색 천, 아름다운 꽃, 그리고 세 개의 양초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선교 정신의 모범인 성모님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의 중앙에 성모상을 놓았습니다. 

피정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모두가 파견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브라질 수녀님들이 정리해준 선교 정신에 관한 글을 묵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자료에서 수녀님들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한 수녀님은 선교 정신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수녀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적 소명을 실천해 나가면서, 초대 수녀님 들처럼 선교 정신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은총을 항상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세상을 포용하고, 현실과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선교 정신을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으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힘과 계획에 의존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수녀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분의 사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피정이 끝난 후, 브라질 수녀님들의 요리법으로 만든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식사에는 구운 돼지고기, 구운 

닭고기, 밥, 부드러운 우갈리 감자칩, 그리고 채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동안, 브라질 수녀님들과 

일치되어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즐겼고, 브라질 수녀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피정 자료를 준비해 주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식사를 제안해 주어 매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로즈 마리 쿠세메레르와 수녀 


